
외국 환경마크 국내취득 가능

환경마크협회(회장 이상은)는 9월13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일본과 중국, 타이완, 타이 등 4개국의 환경마크

운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[아시아국가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]을 체결한다고 9월12일 발표했다.

우리나라는 협정 행사에서 타이완, 타이 등과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 및 중국과도 금명

간 협정을 맺기로 합의할 계획이다.

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피하기 위해 해외의 환경마크를 인증을 때 시

험성적서 발급과 신청서 접수 등을 해당국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.

그러나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면 자국내의 인증기관을 통해 상대국의 환경마크를 취득할 수

있어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현지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

대된다.

환경마크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과 독일, 스웨덴 등 40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, 환경마크협회는 2005년까지

40개 국가와도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.

환경마크협회는 2001년 국내 10개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 41억원에 달해 앞으로는 외

국의 환경마크를 국내에서도 취득할 수 있어 국내 환경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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